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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전

염력이 더욱 뛰어난 새로운 종류의 오미크론

이 세계 전체 감염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폭

증세를 보이며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정

부당국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BA2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변종은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최근 최고 감염기록을 경신하

는 등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매주 화

요일 업데이트 되는 국제 기셰드(Gisaid) 데

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오미크론 BA2는 현재

세계 코로나바이러스의 35%를 점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BA2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검토에 들

어갔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BA2는 2월 12일 현재 미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3.9%만을 차지하고

오미크론 감염력 3배인
BA2, 폭증 우려해야 하나?

▶▶6면으로 계속

재외선거 투표 시작, "50배 비싼 한표 반드시 행사해야"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clarapaik@ownnewengland.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재

외선거 첫날인 23일 보스턴총영사관에는 재

외국민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한인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이어졌다. 

보스톤을 비롯한 워싱턴DC, 뉴욕, 로스앤

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등지에 마련된 미주 전역의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됐다. 20대 대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재외국민들이 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에 등록한 미국 현지 영주권자와 단기 체

류자 등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5만3천73명

이다. 19대 대선 당시 등록 유권자(6만8천224

명)와 비교하면 22.2% 감소한 수치다. 보스턴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등

20대 대선의 서막인 재외선거 첫날인 23일 보스턴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박사 후 과정인 오현석, 유학생인 김소현씨 부부가 투표함에 소중한 투표를 집어 넣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재외국민 1일당 투표 비용 한국내의 50배, 소중한 표

23일 따뜻한 날씨, 젊은 유권자들 분주하게 투표장 방문

세계 코로나 감염자의 35%가 오미크론 BA2 감염 
코로나 급격한 감소세의 미국내에서는 3.9%로 미세
지긋지긋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막판의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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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턴총영사관은 코로나바이러

스 팬데믹으로 인해 실시했던 영사

및 민원 업무 예약제를 2022년 2월 28

일 종료하고, 3월 2일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인 순번제 운영 방식으로 환

원한다. 

총영사관은 3월 2일 정상업무 복

귀에 앞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재

외선거 투표를 위해 방문하는 한인

들에게 예약없이 영사민원 업무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는 총영사

관에서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한인들은 영사관 업무시간인 9시부

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해 순번대기

표를 뽑아 차례가 되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스턴 총영사관은 “개별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민원실 운

영시간(9시-5시) 등을 감안, 원활한

업무 처리 완료를 위해 업무시간 한

시간 전인 오후 4시까지 방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금번 조치는 매사

추세츠주 방역 조치 완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입하는 조

치”라며 “앞으로 총영사관을 찾

는 동포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총영사관 3월 2일부터 
"예약없이 방문하세요"
민원업무 정상화, 현재의 영사 및 민원 예약제 제도 폐지 
24일-28일까지 재외선거 기간동안도 예약없이 민원처리 

록 유권자는 총 1,993명이다. 

보스톤 투표 첫날 방문자들은

젊은층이 주를 이뤘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

용해 뉴튼 소재 총영사관을 찾았

고 부부가 함께 투표장을 찾는 경

우가 많았다. 특히 23일 방문한 유

권자들은 미리부터 투표를 계획하

고 있었으며 가장 좋은 시간을 찾

아 투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표 첫날인 화씨 60도 중반대로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이어서 투표

장을 방문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했다. 

박사 후 과정에 있는 구창회, 최

수지씨 부부는 “당초 토요일 정

도 투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수요일에 맞아 방문했다”며 투표

장을 첫날 오전에 방문한 이유를

밝혔다. 박사 후 과정인 오현석, 유

학생인 김소현씨 부부는 “투표는

미리부터 계획했었고 날씨가 좋아

투표장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유기준 총영

사와 남궁연 보스턴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장이 함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선거 장소인 보스톤 총영사관은

예년과 같이 건물 1층에 안내요원

을 배치했으며 총영사관 입구인

민원실을 대기실로 바로 옆 방을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다. 투표소

에는 보스톤선거관리위원회와 참

관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스톤 재외선거는 23일부터 26

일 월요일까지 6일간 보스톤총영

사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진행된다. 이번주 금요일인 24

일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추운 날

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4차례의 재외

선거에서 공관투표 방식의 1인당

비용은 10만원 이상으로, 국내 선

거비용(1인당 약 2천원)의 50배를

넘었다. 그만큼 재외국민의 한 표

가 값지고 소중하다는 의미다. 

투표시에는 학생 및 단기체류자

등 국외부재자의 경우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사

▶▶1면에 이어서

▶▶3면으로 계속

재외선거 투표 시작, "50배 비싼 
한표 반드시 행사해야"

주보스턴총영사관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정상적인 순번제 운영 방식으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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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결됩니다 

진이 첨부된 신분증과 반드시 영주

권을 함께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

다. 투표 당일 영주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되돌아가는 유권자

들도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점검

해야 할 것들이다. 

차량으로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

들은 뉴튼 총영사관 건물 바로 옆

포 포인츠 쉐라톤 호텔 주차장에 주

차하면 영사관에서 무료 주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투표안내]

투표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요

일) 부터 2월 28일 (월요일) 까지 총

6일간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장소 : 주보스턴 총영사관

재외투표소(300 Washington St.

#251, Newton, MA 02458)  

•주차제공 (영사관 옆 Four

Points  쉐라톤 호텔 주차장 이용)    

학생 및 단기체류자 등 국외부재

자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은 한국 여

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

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 

영주권자는 사진이 첨부된 상기

신분증에 영주권을 함께 지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버몬트 한인회 그리고 보스

톤 총영사관은 3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턴연합감

리교회에서 3.1절 기념식을 연합으

로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대면 및

줌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3.1절 기념

식이 마감되는 오후 2시부터 매사추

세츠 한인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2022년 한인회 조직

소개, 재정감사 결과 보고, 그리고 한

인회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또한 일

부 개정된 한인회 회칙 조항을 인준

할 계획이다. 

총회 참가할 수 있는 줌미팅 아이

디는 785 089 1183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인회 
연합으로 3.1절 기념식 

▶▶2면에 이어서

재외선거 첫날 투표를 하고 있는 유기준 총영사(사진 오른쪽)와 남궁연 선거관리위원장(사진 왼쪽).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있는 박사후 과정 구창회 최수지씨 부부. 보스톤선거관리위원회 이현경, 남궁연, 박진영 위원(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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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최은경 평통부회

장,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상임위원인 한문수 교수가 LA 평통

이 주관하는 평화통일대학원 온라인 강좌 첫

테이프를 성황리에 끊었다. 

2월 17일 오후 9시 “2022년 한반도 및 미국

경제 전망-남북관계에 미칠 효과 및 동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강연에는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서울,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미얀마, 중국에서 등 전세계에서 예상인원을

훌쩍 넘은 150명 이상이 참여해 끝까지 남아

질의응답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라셀 및 노스쇼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

치고 있는 한 교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

화를 향한 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불확실하

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길을 찾고, 반드

시 해내야만 합니다” 라는 이석현 수석부의

장의 인용 문구로 강연 첫 서두를 풀어나가

기 시작했다. 

이어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가

?”  “물가 걱정해야 하나?”  “노동시장

상 황 은 ?” “주 택 시 장  상 황 은 ?”

“COVID-19 상황은?” “남북한 경제비교

?” “북한 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가수익

률 상관관계”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세한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해나갔다. 

남북한 경제비교에 있어 한교수는 CIA의

자료를 근거해 2020년 기준 남한은 1일당

GDP가 $42,300인 반면 북한은 2015년 기준 1

인당 GDP가 $1,70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북한 1인당 개인 소득차는 27배, 정부 예산

차는 37.6배였다. 

한 교수는 누구든 2%의 다이어트는 마음

만 먹으면 할 수 있듯이 남한 소득의 2%를 통

일 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보자고 제

안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2009년 개성공단

자료를 제시하며 북한의 인력이 잠재력 높은

고품질의 인력으로 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오랜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유머감각은 물론 미국경제, 남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 및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으로 청중들의

이해를 높였다. 

한 보스톤 평통위원은 “강의의 양과 질에

있어서 모두 만족스러웠다는 청중들의 평가

를 이끌어내는 등 훌륭한 경제학 교수다운

면모를 과시한 성공적인 강의였다.”고 평했

다. 

한선우 평통 보스턴 협의회장은 “홍보를

잘해준 회장단과 강연을 잘 준비해 좋은 내

용으로 보스턴 협의회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

린 한 교수에게 협의회를 대표해 큰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협의회

위원들께도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보스턴 한인들에게 익

숙한 권성환 LA 부총영사가 부재중인 LA

총영사를 대신해 축사를 전했다. 보스톤에서

근무했던 권 부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보스턴

에서의 좋은 기억과 한선우 회장, 장수인 수

석부회장, 김성혁 위원을 비롯해 함께 일했

던 보스턴 협의회 평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마

음을 전했다. 

이번 강연은 유튜브에서도 찿아 볼 수 있

다. 

https://www.youtube.com/watch?v=Tple

QStQmRg

한문수 교수, LA 평통대학원 온라인 강좌 성황리에 마쳐 
특유의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미국경제, 남북한 경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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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시 실내 백신접종 의무화 해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보

스톤 내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

각 종 실내시설 이용자에 대한 백

신접종 의무화를 18일 해제했다. 

우 시장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즉시 해제 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

용 의무화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스톤시 보건국은 보스

톤시 보건 이사회와 이를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보스톤시는 그동안 7일 평균 양

성확진율이 5% 이하로 떨어지고

하루당 병원 입원환자수가 200명

이하이며 중환자실 입원율이

95% 이하일 경우 사업체 출입시

백신 증명 의무화를 해제하겠다

고 밝혔었다. 

2월 18일 보스톤 시의 각종 지

수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했다. 7일 평균 양성확진율은 4%

였으며, 병원 입원자는 196명 중

환자실 입실율은 91%로 떨어졌

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베이커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

스 팬데믹으로 피혜를 입은 주내 스

몰비지니스를 지원하는 7천5백만달

러 그랜프 프로그램을 23일 발표하

고 당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주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그랜트

프로그램은 이번에도 매사추세츠그

로스캐피털코퍼레이션(Massachu-

setts Growth Capital Corpora-

tion’s, MGCC)을 통해 지원할게

된다. MGCC는 팬데믹 이래 매사추

세츠 소상공인 지원 그랜트를 집행

해 총 1만5천 사업체에 7억5백만달

러를 제공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3일 브락

톤 루안다레스토랑앤라운지(Lu-

anda Restaurant & Lounge)를 방문

브락톤 로버트 설리번 시장과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RP지원

금 4억달중 의회가 배정한 7천5백만

달러의 스몰비지니스 지원 그랜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은 2-

50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

천5백만달러는 지난 2020년 손실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사

업체를 지원한다. 또한 5천만달러는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룹들

소수민족, 여성, 베테랑 소유 사업체

또는 장애인, 성소수자 사업체들을

지원한다. 

한인업체들 중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그랜트를 받지 못했던 업체들

은 두가지 중 아무 그랜트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그랜트를 받은 업체

의 경우 소수민족 인클루시브그랜

트를 신청할 수 있다. 

총 그랜트 금액은 1만불에서 7만5

천달러에 달하며 3달의 운영비용을

계산해 지급한다. 그랜트는 직원들

의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 유틸리

티, 기타 이자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 

신청은 매사추세츠그로스캐피털

코퍼레이션(Massachusetts Growth

Capital Corporation’s, MGCC) 웹

사이트를 통해 23일부터 가능하며 4

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www.empoweringsmallbusi-

ness.org

hsb@bostonkorea.com

5천만달러 소수민족 사업체 지원, 2천5백만 그랜트 미 수령사업체 

주정부 7천5백만달러 소상공인 지원 그랜트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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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주 보건부, 가벼운 증세라도 무료
코로나치료제 이용 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

추세츠 보건부는 23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됐거나 입원중인 주민들이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코로나치료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이 치료제는 코로나에 감염돼 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나 콧물 기침 등 경미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 치료제의 이용을 원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자신의 1차 진료의 또는 고담스

(Gothams)가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셀프

리펄럴치료라인를 통해 단세포항체치료 링거

주사 진료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코로

나바이러스 치료제는 구두 복용제인 알약 팩스

로비드(Paxlovid, 증상발현 5일내 복용), 몰누

피라비어(Molnupiravir, 5일내복용)이다. 이 두

알약은 1차 진료의의 처방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세포항체치료제는 소트로바이맵(Sotro-

vimab 증상 10일 내), 렘데스비어(Remdesivir,

7일 내), 벱텔로바이맵(Bebtelovimab, 7일 이내

) 등 3가지다. 이 치료제들은 고담스 콜센터

(508- 213-1380)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

부터 6시내에 전화해 리퍼럴을 받거나 1차 진료

의의 리퍼럴을 받아야 한다. 

매사추세츠의료협회 캐롤 앨런 회장은 “코

로나치료제의 새로운 지침은 이 치료제들을 경

미한 증에를 겪는 사람들에게도 사용가능토록

했다”고 말하고 “증세가 가벼워도 기다리지

말고 이러한 치료제를 즉각 사용해 병원입원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의 성명에 따르면 치료제는 매사추세

츠 전역에서 사용가능하다. 현재 주내에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고담스센터가 피츠필드, 홀요

크, 애톨, 플리머스, 에버렛, 로웰, 폴리버 등에

서 운영되고 있다. 

치료제를 원하는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

를 따라야 한다. 

자신의 1차 진료의 또는 고담스 코로나바이

러스셀프리퍼럴치료라인(508- 213-1380)에 전

화해 리퍼럴을 받는다. 

무료 코로나치료제 코로나 감염자 이용가능 
1차 진료의 또는 고담스 콜센터 전화 처방전 또는 리퍼럴 받아야 

오미크론 감염력 3배인 BA2,
폭증 우려해야 하나?

있다. 미국은 현재 지난해 12월 오미크론의

급증이후 급격하고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현재 감염자의 92%

가 BA2로 추정되며 지난 1월말 최고를 기록

한 이후 다시 2주만에 정점을 찍고 있다. 

BA2는 오미크론보다는 30% 더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A1인 오미크론은

지난 2021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염

폭증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2월 현재 BA2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염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BA2는 오미크론과 동일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나 델타변이보다는 비교적 중

증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감염력이

뛰어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남아프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BA1과 BA2 그

룹의 병원입원율과 중증발생율을 비교한 결

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혔다. 

그나마 부스터샷과 백신은 오미크론과 오

미크론 변종 모두 중증을 방지하는데 뛰어난

방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건강보안기구의 발견에 따르면 오미크론 두

변이는 모두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백신의 보호를 쉽게 피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

스터샷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부스터샷

은 이 두 변이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BA2는 동물 실험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동경대 케이 사

토 교수 팀은 햄스터 실험에서 BA2가 훨씬

더 쉽게 허파를 공격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

토 교수는 델타 변이가 최초 우한에서 발생

한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랐듯이 BA2가 오미

크론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또 다

른 변이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대학 생물학자 나다니엘 랜다우 박사

팀은 BA2가 오미크론에 비해 단일항체 치료

제를 피하는데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BA2가 인간에게 커다

란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결코 새로운 변

이로 기록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 관계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변

이에 상관없이 백신 부스터샷,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환기 등으로 대처할 것

을 주문하고 있다. 

당면한 난제는 각종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BA2가 또 한차레 코로나바이러스

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는 2

월 1일 모든 제재를 해제했으나 감염 사망자

가 증가하고 있다.

WHO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BA2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재 오미크론 BA2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

본의 토시오 나카가와 의학협회장은 일본이

식당 문을 일찍 닫는 등 각종 규제를 유지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의 몇몇 국가 정부들은 2년

간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다며 이제는 제재와 규제를 완화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24일부터 양성반응자의 격리 등을

비롯한 모든 제재를 해제키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지난 2년간의 모든 노력

들이 마침내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첫날”이라고 선언했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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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남성, 먹다남은 라면 먹고 다리와
손가락까지 절단 

금요일 최대 12인치 넘는 폭설 예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먹다 남은 로멘(Lo Mein)

을 친구와 먹었던 20대 남성이 결

국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

으로 후송된 후 주요 신체 기관의

괴사로 다리와 손가락까지 절단

하게 됐다. 

2021년 3월 뉴잉글랜드의학저

널에 발표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음식점에서

로멘을 먹고 20분 만에 증세가 시

작됐다. 최근 유튜브에 이 사건이

드라마화 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증세가 시작된 후 복통, 설사 구

토에서 가슴통증 이후 호흡곤란

및 시력저하 등으로 상태가 악화

됐다.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하면

서 구급대를 불렀으며 결국

MGH 소아과 병동으로 헬기로

수송됐다. 

병원에서는 쇼크와 장기손상,

피부 반점 그리고 급성 격자 모양

의 두드러기가 나타나며 피부가

괴사되고 있는 상태를 드러냈다.

단지 손바닥과 발바닥만 괜찮은

상태였다. 

이처럼 살이 썩어들어가는 상

황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그의 무

릎 아래 다리와 10개의 손가락을

절단해 이 피부 괴저를 방지했다. 

이 환자는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es)이라 불리는 박테리

아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됐으며

아주 희귀한 수막염균 폐혈증의

결과로 피부 괴저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 뉴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이 젊은이는 아프기 5일 전부터 친

구와 살고 있었으며 레스토랑에

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고 동

물이나 아픈 사람에게 노출되지

도 않았다. 

친구는 이 젊은이와 같은 음식

을 먹었지만 구토만 했을 뿐 다른

증상은 앓지 않았다. 

병원측은 두 사람이 다른 형태

의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 다만 뉴스위크는 이 중의

한명이 MCV 백신을 접종한 것으

로 추정했다. 

이 청년에게 발생한 사건은 매

우 드물다. 그러나 전문간들은 남

은 음식은 가능하면 빨리 냉장고

에 넣어야 하고 요리한지 2시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90도가 넘으

면 한시간 내에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고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23일 60도 후반이 넘는 따뜻한

날씨는 24일 밤부터 찾아드는 대형

폭설로 바뀌어 최대 6-12인치에 달하

는 눈을 쏟아 붓게 될 전망이다. 

미 기상청은 금요일 하루 종일 뉴

잉글랜드 전역에서 거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 0시부터

대부분의 눈이 중서부 매사추세츠에

조금씩 내릴 전망이며 몇시간 후에는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눈이 쏟아질 것

으로 예보됐다. 

예보관들은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오후 퇴근

길 또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뜨기 바로 직전부터 눈발

이 거세져 시간당 1-2인치의 폭설이

내릴 예정이며 금요일 아침 운전이

아주 어렵고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

다. 

기상청은 매사추세츠 90번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은 최소 6인치에서 최

대 12인치에 달하는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스톤 또한 8에

서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

했다. 

대부분의 눈은 금요일 새벽부터 이

른 오후에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요일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시간당

2-3인치의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게

된다. 

매사추세츠 남부 지역은 예측이 어

렵지만 3에서 8인치 가량의 눈이 내

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이 지역은

눈과 눈비가 섞여 내리게 될 전망이

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세가 급격히 하락하며 2월 24일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1

천명 이하로 떨어졌다. 

24일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93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

나 사망자는 133명으로 여전히 높았

으며 매사추세츠 누적 사망자는 총

22,578명으로 기록됐다. 

긍정적인 신호는 7일평균 양성 확

진율이 2.35%대로 낮아졌으며 병원

입원환자고 537명으로 급격히 낮아

졌다. 중환자실 환자도 105명에 불과

했으며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67명이었다. 

대부분의 신규 감염자들은 20-29

연령대에 있는 젊은층(5,166)이었으

며, 15-19세 연령대가 3,138로 그 뒤를

30-39 연령대가 3,078 세번째로 많았

다. 주요 특징은 활동력이 왕성한 연

령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감염이 여

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변

형인 BA2가 지배종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따라 엔데믹으

로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확진자 올 겨울 처음 1천명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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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주식 진짜 폭락장 언제 오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

로 인해 주식이 연일 침체를 거듭하

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으로 치

닫지는 않고 있다. 주식전문 뉴스 배

런스닷컴은 주식이 폭락하기 위한

몇가지 요소들을 22일 제시했다 

22일 다우지수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각각 1.4%, 1%, 그리고

1.2%,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장중 최

하점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마감한 상태다. 

주식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미국과 유럽 등이 러시아의 석

유수출시장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석유 부족사태를 유발하는

상태다. 기름값은 치솟고 이미 인플

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구

매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여러가지 제

재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아직 석

유 수출 금수조치 카드는 꺼내지 않

았다. 러시아의 두개 대형은행의 외

채 발생을 금지시켰으며 러시아 고

위관료들의 서방 입국을 금지시켰다

. 또한 우크라이나의 분리독립 분쟁

지역에 신규투자 및 무역 금융 제공

을 금지시켰다.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될 경우는 바로 러시아 석유수출 금

지조치가 내려지는 순간이라고 배론

스닷컴은 지적했다. 세븐리포트리서

치의 탐 에세이 창립자는 “투자자

들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

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제재조치의

심각성에 따라 주식 투매의 큰 압력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제제조치

를 취하지 않는 데는 지금까지 러시

아의 침공이 전면적이 아니기 때문

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에 맞춰 제

재 또한 부분적으로 진행했다. 바이

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수위가

높아지면 제재 수위 또한 높일 것이

라고 발표했다. 

석유 금수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향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로 인해 석유값은

최근 며칠 동안 최고치를 찍지 않았

었다. 올해 들어 석유값은 무려 24%

가 올랐지만 미국시장의 기준이라

볼 수 있는 웨스트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92로 약 1%정도밖에 상승하

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월 14

일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최고치인 95$

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시장에서는 석유값이 다음 달 정

도 배럴당 $100 이상으로 치솟을 것

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만약 이처

럼 1월에 비해 11% 정도 석유값이 상

승하게 되는 주식시장 폭락에 막대

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코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존

콜로보스 수석전략가는 “주식시장

을 붕괴하게 되는 석유값은 $120대

후반에서 $130일 것이며 얼마나 빨리

이 수준에 도달하느냐 도 중요한 요

소”이라고 밝혔다. 

현재 S&P 500지수는 4,305로 지난

1월 말 최저점이었던 4,222에 비해 여

전히 2%가량 높은 수준이다. 프랭크

카펠러리 인스티넷 수석 시장테크니

션은 만약 지수가 1월 말 최저점 이하

로 내려갈 경우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3G 서비스 중단, 전화기뿐만 아니라
차량 등도 영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AT&T가 22일 3G 네트워

크 서비스를 중단했다. 티모빌도

수주 후 서비스를 중단하며 버라

이존은 올해 말 서비스를 종료한

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했던

3G 네트워크 장비는 사용이 불가

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

만 아이폰의 경우 2011년도에 나

왔던 4S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면 이제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

다. 

사실 전화기는 거의 신형을 사

용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다른 이

야기다. 현재도 수백만대의 차들

은 3G 모뎀을 사용하고 있다. 이

를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가격이

비싸며 업그레이드가 가능할지도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오래된 3G 킨들 e-리더중 셀룰

라 연결이 되는 경우 이 것 또한 업

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새로운 4G

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350을

지불해야 한다. 

AT&T는 지난 3년 동안 3G 서

비스 중단을 예보해왔다고 지적

하고 소비자와 각종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위해 1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두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

어 보안업체인 ADT의 경우 소비

자들에게 무료 4G 모듈로 업그레

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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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운동을 하는 저이지만,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오래 보고 있으

면 목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고 심지어 두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몇 가지 스트레칭만 따

라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싹~ 사라지곤 하는데

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즐겨하는 하루 7분 상체 스

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보고 따라

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매일 꾸준히 따라해주

시면 통증 예방은 물론, 자세교정 효과도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과 함께 아래의 두 가지 스트레칭을 따라해

보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목 어깨 통

증 끝 편을 찾아 따라해보세요. 호흡 명상을 생략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작부터 7분까지만 따라하시

면 됩니다.

1. 손깍지 끼고 팔꿈치 올리고 내리기 

1단계  들숨에 손을 하늘쪽으로 올렸다가 날숨

에 두 손을 깍지 껴서 왼 팔꿈치를 바닥을 향해 잡

아  당겨 내려줍니다. 

2단계  바로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며 반복합니다.

주의!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

며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2. 앉아서 하는 소고양이 자세 변형 

1단계  들숨에 깍지 낀 두 손을 천정쪽으로 보내

며 상체 앞면을 스트레칭해주세요.

2단계  날숨에 손을 앞으로 쭉 보내며 등을 동그

랗게 만들어줍니다.

3단계  호흡따라 3번 이상 반복하며 목과 상체

앞면, 그리고 등과 어깨 후면, 목 뒷면까지 시원하

게 스트레칭해주세요.

주의!  내쉬는 숨마다 등을 동그랗게 만들고 복

부를 수축시켜주세요. 

** 목과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습관 기르기**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볼 때에도

거북목 모양이 되지 않도록

턱을 뒤로 잡아 당기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어깨를 귀에서 멀리 내리는 자

세를 생활화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

린 영상 따라 매일 꾸준히 하시면 통증 개선은 물

론 목도 더 길어 보이고 가늘어 보이는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필

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

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

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

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

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

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매일 7분만 따라하면 당신에게 벌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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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계 빈곤국에 의료지원을

앞장 선 글로벌 퍼블릭헬스의 선구

자 폴 파머 박사가 6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보스톤글로브의 21일 보도에 따

르면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 파트너

스인헬스(Partners in Health)는 세

계적인 감염병 전문가이자 파트너

인헬스의 창시자인 폴 파머 박사가

르완다에서 수면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파머 박사는 하버드 의대 교수이

며 브리감앤워민스병원의 국제보

건평등과의 과장이었으며 수십권

의 책을 저술했으며 인류애호가이

기도 했다. 하버드 동료들은 파머

교수가 르완다 대학에서 국제보건

평등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고 밝

혔다. 

파머 박사는 1987년 파트너스인

헬스를 창설해 세계 빈곤국들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었다

.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단체는 가

장 필요한 세계 빈곤국에 고품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도적적 의무에 상

응하기 위한 사회정의 단체라고 기

술되어 있다. 

파트너스인헬스는 현재 아프리

카, 동부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수

십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3백만 외래환자를 치료했으며 2백

만 여성들의 건강을 검진했다. 또

한 커뮤니티 의료봉사자들이 2백

만 가정을 방문해 진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대지진으

로 고통받은 하이티에 많은 인력이

진출해 있다. 현재는 5,300여 현지

의사들, 간호사 그리고 커뮤니티

의료지원자를 보유한 하이티내 최

대의 비영리 의료기관이다. 

폴 파머 박사의 별세 소식이 알

려지면서 각계 각층과 동료들의 애

도가 잇따랐다. 조지 댈리 하버드

의대학장은 자신의 친우이자 멘토

의 죽음에 참담하다고 말하고 “폴

은 그의 마지막 날을 가장 필요한

곳에 의술을 지원하는 사명을 추구

하면서 조용히 잠들었다”고 밝혔

다. 

기 박 하버드 의대교수는 트위터

를 통해 “가슴아프다. 폴은 빈곤

국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었다. 그는 내가 글로벌 헬스

에 입문하게 된 이유였다”고 애도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국무장관, 딸 첼시 클린

턴은 성명서를 발표해 애도했다.

로셀 왈렌스키 CDC국장도 애도를

표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는 파머 박사가 “세계에서 의료측

면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으며 그로 인해

세계는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세

상이 됐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세계 빈곤국 의료지원 선구자 폴 파머 박사 별세 

세계 빈곤국에 의료지원을 앞장 선 글로벌 퍼블릭헬스의 선구자 폴 파머 박사가 6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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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에 120달러 예상까지…한은, 10년만에 3%대 물가상승율 전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

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면서 전쟁 발발에 따른 경제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

승 압력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흔들

리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은 대(對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제재 동참 의

지를 밝히면서 향후 교역 타격 확대

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국제유가 120달러 전망도…10

년만에 연간 3%대 물가상승률 전망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시장

에 따르면 국내 수입 원유 기준이 되

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배럴당 9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일평균 가격(배럴당

83.5달러) 대비 15% 뛰어오른 수준

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개시가 알려진 이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

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

다.

일각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확

대되며 향후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발 유가 급등

세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공급하는 국제 원자

재 핵심 생산국으로, 양국 분쟁에 따

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생

산자물가가 오르면서 결국 소비자물

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

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을 3.1%로 제시했다.

한은이 연간 3%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만약 전면전을 전제

로 하면 원자재 가격 등이 크게 올라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본다"며 "서방이 경제 제재 수위

를 상당히 높이면 글로벌 교역이 위

축될 수밖에 없고 국내 생산과 수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

다.

실제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

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

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718.4

원으로 3개월 만에 1천700원 선을 넘

었고,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

천796원으로 1천800원대에 근접했다

.

◇ 에너지 단기 수급엔 문제 없다

지만…"장기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정부는 일단 에너지 단기 수급에

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경우

장기계약 비중이 높고, 유사시 활용

할 수 있는 정부 비축물량도 106일 사

용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북해·중

동산 등 석유를 대체 도입하고, 유류

세 인하 연장 조치 등을 통해 물가 상

승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

의 제재가 확대되면 러시아의 원유

수출 통로가 막히면서 글로벌 수급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러시아는 하루 500만배럴(bpd) 규

모 원유를 수출하는 세계 3위 산유국

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은 전 세

계 교역량의 12%에 달한다.

더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

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제재 수위에 따라

수입 물가 타격이 더욱 확대될 수 있

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부연구위원은 "과거 이란의

사례와 같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자재를 수입하

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전 세

계 원자재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

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우리나

라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많이 의

존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격 자체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라

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는 스태그

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 이상 징후는 아직 나타나

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크

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

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우크라이

나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상황

별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유가·물가 전방위 압박 우려…
러시아 제재 확대시 타격 커질듯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탈출하려는 차량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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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 동시다발적 육해공 공격…

러, 우크라 동남북 3면서 진격

미·유럽 "부당한 공격 가혹한 제재" 예고…

첨단산업 수출규제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황철환 김

연숙 기자 =  러시아가 24일(현지시

간) 새벽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

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은 러시아 현지시간으로 오전 5시50

분께 긴급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

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에 특별작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번 군사행동이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

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동부 외에도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동시다발로 이뤄

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면전 발

발'로 규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

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열린 직후에 군사작전 개시

를 승인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유럽은 러

시아 군사행동을 정당한 사유가 없

는 침공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즉시 가혹하게 제재하겠다고 맞섰

다.

◇ 러 지상군 전방위 투입…키예

프 시민 피란 행렬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

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 작전이

라고 한정했으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공격이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 수도 키

예프를 비롯해 하리코프, 오데사, 마

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폭

발음이 들렸다.

러시아 헬기는 키예프 인근 군공

항을 공격했으며, 북쪽 벨라루스에

서 출발한 러시아군은 개전 9시간 만

에 키예프 지역 북쪽까지 진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미사일

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시설을

공격했다"며 "군사 기반시설과 방공

체계, 군 공항, 항공기 등이 무력화됐

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가 우

리 군사 기반시설에 공격을 진행했

다"고 확인했으며, 국경수비대는 러

시아 지상군이 여러 방향에서 우크

라이나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남부 크림

반도에서도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

침공 초기부터 사상자도 보고되

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공격

으로 한국시간 오후 9시 현재 우크라

이나군 4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시민 10명이 러시

아 공격으로 사망하고, 러시아 민간

화물선 2척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

일에 피격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

포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최대한

의 도움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

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 정상과 잇

따라 통화하며 국제사회의 전폭적

인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

재를 요청했다.

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

나의 모든 안보·국방 요소는 제대

로 작동하고 있다"라며 "조국을 지

키려는 누구에게나 무기를 지급하

겠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모든 민항

기 운항도 금지됐으며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공습경보가 발령

됐다.

키예프 근처에서 미사일 공격이

이뤄지는 등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

리자 키예프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

피란길에 올랐다.

서쪽 유럽 국경으로 향하는 피란

행렬이 도로에 꽉 차면서 키예프 도

로가 심한 정체를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렘린궁은 이번 공격이 언제까

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진행 상황과

목표에 달려 있다고만 밝혔다.

◇ 바이든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

"…전면적 제재 가하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방

침을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며 "이

공격에 따른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 파트너 등 전 국제사회

가 집단으로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

를 부과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

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주요 7개국

(G7) 정상과 사안을 논의를 마친 뒤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가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사실상 '전면전' 발발"

기로 했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의 첨단산

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 핵심부품

에 대한 수출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이번 사태에 대

한 책임을 묻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

을 24일 제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도 24일 긴

급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가혹한 추

가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가 서방의 '엄청난' 제재에 직면할 것

이라고 말했고, 올프 숄츠 독일 총리

는 "유럽의 어둠의 날"이라며 마크

로 프랑스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 나토 정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EU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에서 결정하고

의회가 즉시 적용할 추가 제재를 준

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

공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

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유

럽 동부에 지상군과 공군력을 추가

로 배치할 것이며 해군도 추가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에는 나토

병력이 없으며 현재로선 병력을 보

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 세계 주식·가상화폐 급락…

석유·천연가스 가격 치솟아

각국 주식과 가상화폐 가격이 급

락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를 찍는 등 세계 금융시장을 큰 충격

을 받았다.

한국 코스피는 전장보다 30.25포

인트(1.11%) 내린 2,689.28에 출발한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소식에 낙폭을 키워 70.73포인트

(2.60%) 떨어진 2,648.80에 장을 마쳤

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2020년 11월 이

후 처음으로 26,000선이 무너지면서

2.3% 넘게 주저앉았다가 1.81% 하락

한 25,970.82에 마감했다.

중국 상하이지수도 장중 한때 2%

이상 떨어졌다가 1.70% 하락으로 거

래를 마쳤으며, 콩 항셍지수도 3.21%

급락 마감했다.

러시아 RTS 지수는 한국시간 오

후 9시30분 현재 37% 급락하고 있다

.

같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

간 전보다 9.61% 떨어진 3만5천094.2

달러(약 4천227만원)를 나타내고 있

다.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

라는 우려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치

솟았다.

국제유가는 5% 이상 뛰었으며 특

히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개시 발표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

러(약 12만원)를 넘었다.

천연가스 선물도 이날 개전 직후

유럽 시장에서 1천㎥당 1천400달러(

약 168만원)에 육박해 35% 뛰어올랐

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도 이날 한때

10% 가까이 폭락했다. 이에 이날 모

스크바 증권거래소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시장에서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hwangch@yna.co.kr

침공을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장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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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李 40.5% 尹 41.9%"…
NBS "李 37% 尹 39%"
코리아리서치 "李 39.6% 尹 41.9%"…
미디어리서치 "李 42.2% 尹 43.2%"
격차 줄어…리얼미터 4.2%p→1.4%p, NBS
9%p→2%p, 미디어리서치 3.2%p→1.0%p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동환 기

자 =  대선 가상 다자대결에서 더불

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

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가 24일 잇따라 나왔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 4건 모두 직

전 조사들과 비교해 두 후보간 격차

가 줄어들면서 초박빙 현상을 보였

다. 격차가 직전 조사보다 줄어들면

서 모두 1∼2%포인트대에 있었다.

이들 조사는 시기적으로 지난 20

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

와의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한 이

후 이뤄진 것으로, 그 여파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

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

보는 40.5%, 윤 후보는 41.9%의 지지

율을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는 1주일 전보다 1%포인

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1.8%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의 격차는 4.2%포인트에

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2%p) 내인 1.4%포인트로 좁혀

졌다.

안 후보는 1.5%포인트 내린 6.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6%포인트

하락한 2.6%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드시 투표하겠

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1천699명)

가운데 43.8%가 이 후보를, 43.6%가

윤 후보를 각각 택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이 후보가 3.8%

포인트 상승한 41.1%, 윤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한 38.4%를 기록했

다. 인천·경기에서도 이 후보

41.2%, 윤 후보 40.9%로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전주보다 1.0%포인트 하

락해 48.4%, 이 후보는 1.9%포인트

상승해 43.2%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5.2%

포인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1.6%포

인트 오른 38.7%, 국민의힘이 1.5%

포인트 내린 37.3%로 집계됐다.

국민의당은 1.5%포인트 내린

5.3%, 정의당은 0.5%포인트 내린

3.1%를 각각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

으로 평가한 답변은 직전 조사보다

2.0%포인트 오른 44.4%, 부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2.9%포인트 내린

51.2%였다.

단일화 변수에 요동치는 판세…李-尹, 4곳 조사 1∼2%p차 초박빙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리얼미터 조사는 임의걸기

(RDD)로 무선(95%)·유선(5%) 표

본을 추출해 전화면접(40%)과 자동

응답(60%) 방식으로 시행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

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

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는 이 후

보가 37%, 윤 후보가 39%의 지지율

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로 오

차범위(±3.1%포인트)내다. 직전 조

사(9%포인트) 대비 격차는 7%포인

트 줄었다.

윤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로 1%

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포인트

오른 3%였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

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는 응답자의 48%가 윤 후보를, 37%

가 이 후보를 꼽았다.

후보별 지지 이유로는 이 후보는 '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48%)이,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72%),

안 후보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33%)와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

어서'(21%)라는 답변이 많았다.

오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최 정치·외교안보 분야 TV토론을

앞둔 가운데 '외교·안보 정책을 가

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로는

43%가 이 후보를 꼽았다. 윤 후보는

31%, 안 후보는 10%, 심 후보는 1%

가 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

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5.9%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이 후보는 39.6%, 윤 후보는

41.9%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3%포인트로 1주일 전 MBC 등 지

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때

격차인 4.0%포인트보다 좁혀졌다.

이 후보는 1주일 전보다 4.4%포인

트, 윤 후보는 2.7%포인트씩 동반 상

승했다.

안철수 후보는 7.8%, 심상정 후보

는 2.5%로 나타났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

성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9%,

윤 후보가 48.7%로 조사됐다.



광고The Boston Korea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15



16 광고 The Boston Korea2022년 2월 25일 금요일 



광고The Boston Korea 172022년 2월 25일 금요일 



18 The Boston Korea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본국 뉴스

비대면 기자간담회…"3월 중반 정점 이후
감소 추세로 가면 서서히 일상회복"
"거리두기·방역패스 개편, 상황 안정되
면 출구전략과 함께 추진…'종식'은 일러"

(베이징=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코

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

진 감염병) 전환 기대를 높이는 정부

의 메시지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

적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

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인사말

을 통해 "아직 유행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완화된 메시지가 나온다

는 지적이 있다"고 먼저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정점을 찍은 다

음에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오

미크론의 특성은 세계적으로 드러

났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대응한다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브리핑 등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풍토병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 등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엔데

믹 기대를 높였다.

나아가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신규확진자 수가 최근 이

틀 연속 17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정

점을 향해 치솟고 있고 위중증 환자

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

부가 성급하게 방역 완화를 시사해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트리고 있다

는 비판이 나온다.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

에 정부가 계속해서 '괜찮다'는 메시

지를 주는 것은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방역'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시기적으로

대선하고 연관돼서 그러는 것 같은

데, 그 전부터 오미크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가고 있다"며 일축

했다.

출입기자들과 비대면 간담회 하

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 장관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

증화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이 밝혀진 만큼, 기존 델타 변이

때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특성이 밝혀졌

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메시지를 보

수적으로 내도 국민이 실제로 따라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소상공

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도 정확히 오미크론 특성을 알고 행

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이동량도 감소하고 국민께서 자율

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있

다"며 "아직은 오미크론이 독감보다

는 훨씬 더 높은 치명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종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

다"고 덧붙였다.

엔데믹 전환 시점에 대해 권 장관

은 "이른 시일 안에 되기를 바라지만

, 3월 중반까지는 최정점에 이를 것

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며 "그

때쯤 감소 추세로 가면서 서서히 오

미크론 특성에 맞는 일상회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많

은 사람이 감염돼야 한다는 일부 주

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을 최대로 억제하면서 일

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으로 출입기자들과 만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

점을 지나 가라앉더라도 새로운 변

이가 출현하면 엔데믹 전환이 이뤄

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권 장관은 "아직은 급속한 변이 보

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질병관

리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

제기구가 변이 위험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문가 보고가 있으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방역조

치 개편 시기에 대해 권 장관은 "환

자가 계속 늘어 그에 맞게 의료대응

을 해나가는 한편, 중증화율이나 사

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거리

두기를 개편하는 등 출구전략을 같

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권덕철, '엔데믹 정치방역' 지적에 "오미크론에 맞춰 준비한 것"

다만 모든 방역 조치를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라

면서 "방역을 종료하기에는 코로나

19 종식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

고 했다.

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장에서

신분증을 보고 60세 미만인지 확인

하기는 어려워 혼란이 우려된다"며

"식당·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

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방역패스도

있고 영업시간 제한도 있는 것"이라

며 대구시와 함께 즉시항고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엔데믹 전환에 대한 정

부 부처간 메시지 조율에도 유의하

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는 주 2회 등교 전 검사

를 하도록 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에서는 엔데믹화에 대해 좀더 신중

하게 접근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입장이 다르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

인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

히 많다. 연금소득과 부동산 관련돼

서 (불만이 예상되는데) 의견을 듣

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

다.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로 이관해 대표소송

을 본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

영계, 경제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가입자단체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

다"며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개선

이 필요한 사안을 말씀해주시면 최

대한 보완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보

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임기

가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기대를 높이는 정부의 메시지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출입기자들과 만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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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kkimthielen@radiusgrp.com
617.733.5014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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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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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세기花郞世紀, 23세 풍월주風月主 군

관공軍官公(6) –김군관은 640년에 풍월주의

위에 올라 643년 까지 약 4년간 화랑도를 이끌

었다. 당시는 제 27대 선덕여왕이 재위

(632~647년)하고 있었는데, 김양도와 함께 선

덕여왕을 입시入侍하였기에 작위를 뛰어 넘

어 받았다. 소위 왕의 총애로 출세가도를 달였

기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시기를 받으면서, 부

당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김군

관은 재위 내내 독자적으로 화랑도를 지휘하

지 못하고 늘 김양도의 뜻을 따랐다. 하지만

김양도는 마냥 어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많

았기에, 그의 부인 보량이 낭정을 전횡했다.

이에 풍월주 김군관과 그의 부인 천운은 비록

화주의 자리에 있었지만 보량의 뜻을 기꺼이

따랐다. 그런데 문제는 보량이 때때로 사사로

운 정에 얽매어 지나치게 공평하지 못했기에

많은 낭두들의 불평이 분출하였다. 하지만 김

군관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부제 천

광이 낭두들의 불평을 보량에게 전언하려 하

면 이번에는 화주인 천운이 가로 막았다. 결국

무기력에 허탈감만 맛본 천광도 그 이후로는

아무런 진언도 하지 않고 다만 차기 풍월주에

오를 날만을 기다렸다. 낭정의 균형추가 보량

에게로 쏠리자 보량의 집에는 사람들로 문전

성시를 이루었고, 풍월주인 김군관의 집은 적

막하기만 하였다. 게다가 김군관은 여느 풍월

주들과 같이 축첩을 하거나 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부인 천운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들은 화랑도들에게 대중적이기 보다는 고

매한 한 쌍의 부부로 비추진 것같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천운天雲의 이름을 빗대어 “

천운은 높고높아 인간의 비가 되기 어렵다, 天

雲高高 難作人間雨천운고고 난작인간우”

라고 이르렀다. 이어지는 화랑세기에 보면,

[군관공은 풍월주로 4년간 재위하며 오로

지 명을 받드는 것을 주로 하여 한결같이 양도

공의 구정舊政을 따랐으며 낭두를 쫓아내고

승진시킬 때 조그만 변화도 없이 부드럽게 지

나갔다. 그런데 양도공의 낭정은 모두 보량에

게서 나왔다. 천운이 비록 화주花主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빈 그릇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았다. 불평하는 낭도들이 노래를 지어

비방하기를

“보량의 문중에는 사람이 구름 같고 

천운의 집 위에는 흰 구름 지나간다” 

(寶良門中人如雲 天雲堂上白雲過 보량문

중인여운 천운당상백운과)

라고 했다.

천광이 매번 보량이 사사로움을 행하고 낭

두들이 불평하는 실상을 말하면, 곧 천운이 꾸

짓어 말하기를 “네가 감히 은혜로운 주군의

흠을 말하는가?” 했다. 천광이 말하기를 “

그 은혜를 갚고자 하기 때문에 흠이 보이지 않

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했다. 군관공이 천천

히 위로하여 말하기를 “네 누나의 견해와 나

의 견해가 같다. 머지않아 네가 풍월주가 되면

네 마음대로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 부부의 흠

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했다. 이로써 천광

은 감히 한 가지 일도 말하지 않았다.]

김천광의 생몰년은 미상인데, 14살에 김흠

순이 19세 풍월주로 재임할 당시 화랑이 되었

다는 기록이 화랑세기에 전한다. 김흠순이 풍

월주로 재임한 시기는 629~632년이다. 이로 미

루어 천광은 615년에서 618년 사이에 태어났

다. 그리고 그는 642년(24~27세 사이)에 풍월

주로  취임하여 647년까지 화랑도를 이끌었다

. 그는 차기 풍월주의 위를 처남인 김춘장에게

물려 주었는데 그 시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고

증해 볼 수 있다. 647년 신라에는 큰 변고가 있

었다. 제27대 선덕여왕이 죽고 사촌 김승만金

勝曼이 진덕여왕으로 즉위했다. 그리고 그 이

면에는 ‘비담과 염종의 난’371)  이 있었다.

비담의 난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선덕여왕

조와 김유신열전에 등장한다. 그리고 화랑세

기(24세 천광공조) 에도 등장하는데, 물론 김

유신의 총사령관으로 난을 진압했지만, 화랑

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경사京師(월성)

의 군대가 적어 화랑의 수장인 김천광이 모든

화랑도를 이끌고 선봉부대로 비담과 염종의

군대를 공격했다. 그리고 난은 진압되었고, 천

광은 그 공으로 호성장군護城將軍이 되었다. 

371) 645년 상대등에 오른 비담은 권력을 장

악하였다. 한편 선덕여왕은 병환이 깊어져 사

촌동생인 승만을 차기 왕으로 정해 놓았다. 이

에 불만을 품은 비담이 염종의 군사와 함께 “

여주불능선리女主不能善理(여자 임금은 나

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 라는 명분을 내걸

고  647년1월에 일으킨 반란이 ‘비담,염종의

난’ 이다. 김유신과 김춘추를 중심으로 한 군

사와 풍월주 김천광이 이끄는 화랑도들에 의

해 난은 진압되었고, 비담은 1월17일 처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그의 9족과 가담한 지휘관

30여명도 함께 숙청되었다. 선덕여왕은 그 난

리 중인 1월8일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3세 풍월주風月主 군관공軍官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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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코로나 팬데믹의 불안함, 러시아와의 전

쟁 갈등, 물가 폭등, 등으로 주식시장이 연

일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폭락하는 소식에

투자자 마음도 불안하고 두려워진다. 일부

투자자는 잠도 편히 잘 수 없다. 여기에 은

행에 넣은 돈도 이자가 거의 없다.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

는 미국에 이민을 왔다.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밤낮으로 일만 열심히 했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돌아보니 노후 준비 없이 세월만

훌쩍 지나갔다. 평생 일한 대가로 은퇴자산

은 조금 마련했지만, 어느 곳에 그리고 어

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망막하다. 

은퇴한 후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하는 소중한 목돈이다. 투자가 안전하면서

돈이 불어나는 투자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투자자 대부분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이

런 투자자의 절박한 심정을 금융 회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뉴이티(Annuity)이다.

재정설계사나 보험인은 어뉴이티를 이

렇게 설명한다. [원금이 보장되는 어뉴이

티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주식시장의 인덱

스가 상승할 경우 그에 비례해서 수익을 내

다가 하락 시에는 원금 보장으로 상승한 총

액을 원금으로 묶어 두는 것이다. 상승 시

에는 수익을 보존하고 하락 시에는 수익 상

승분을 포함한 불어난 원금이 보장되기 때

문이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투자자는 넘

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투자의

만병통치약’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변동성 혹은 인덱스 어뉴이티는 뮤추얼

펀드(Subaccount)에 투자된다. 내가 투자

하는 돈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된다면 굳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

자하면 수수료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하면 펀드

매니저가 누구인지, 과거 수익률이 어떠한

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경비가 얼마

인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금융상품

을 통한 뮤추얼 펀드는 이러한 내용을 알기

가 쉽지 않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급격하게 하

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마음은 분명

유쾌한 기분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10% 하

락을 36번 중에서 22번은 하락한 상태로 머

문 기간은 104일보다 적었다. 하락한 주식

시장은 두렵지만 하락한 상태로 머문 기간

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다. 

미국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한 달씩 통계

를 보았을 때 하락했던 달 수는 14%에 불과

하고 86%는 매달 상승했다. 주식시장 하락

이라는 투자 위험 없이는 주식시장 수익률

을 받을 수 없다.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500대 기

업으로 구성(S&P 500)된 한 종목에 투자했

다면 지난 3년 2021년 27.9%, 2020년은

18.4%, 그리고 2019 투자는 31.5%라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년의 연평

균은 16.03%이다. 이것은 10만 불 투자가 거

의 70만 불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투

자자는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

(Commission)와 매년 부과되는 높은 투자

비용 때문에 주식시장 수익률을 받지 못하

는 것이다. 

모든 투자, 보험, 금융회사는 이익을 창

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선사업가가 결코

아니다.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벌기 위

해 금융상품을 만들고 이런 상품을 파는 사

람에게도 그만큼 수익이 돌아간다. 투자자

의 이익이 제1순위가 되기 어려운 이유이

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 수익률과 금융상품

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여러 가지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젊어서 돈을 버는

동안에는 투자 실수로 마음은 매우 아프지

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은퇴자의 투자 실수는 치명적으로 이

어진다. 2, 30년이 은퇴 장기간에 생활비가

꾸준히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혼자

된 여성 배우자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도

훨씬 더 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식들 키우며 정신없

이 산 이민 일 세대,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주식시장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금융상품

을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한다. 투자자

는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것(Too good

to be true)”이라는 문구를 투자하기 전 재

삼 숙고해봐야 한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74)

폭락 주식시장과 금융상품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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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시장은 판매자 즉 셀러 마켓이다.

매물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셀러가 집을 팔

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여러 개의 오퍼로

인해 리스팅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

고 있다.

이렇듯 좋은 조건에 집을 팔 수 있는 기회

를 사소한 몇가지 실수로 제값을 못받거나 집

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마켓에

오래 남아 있어 다른 경쟁 매물의 비교 대상으

로 전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

서 주의해야 하는 점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

다.

집을 팔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셀러는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 놓은 뒤에도 그

집에서의 메모리와 아쉬움으로 본인들이 무

조건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

서 셀러는 주택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

을까? 집을 내 놓은 그 순간부터는 본인 집을

상품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러개의 상품 중 바이어들의 눈에 들려면

좋은 상태이고 잘 진열되어 있어야 하고 품질

에 대한 보장이 인정되어야 하고 남들과는 다

른 마케팅과 광고로 바이어들로 하여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너무 오래되고 낡은 분위기 관리 소홀히 보

이는 부분을 단장 해야 한다.

현대적 모던한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한다

거나 오래 묶은 때나 먼지 등을 말끔히 청소해

야 하고 눈에 보이는 흠을 수리해야 한다.

셀러가 실수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사항은

As is 로 팔기를 원할 때 앞서 말했듯이 셀러

마켓에서 유용한 셀러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

지만 자칫 실수하면 주택 판매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 조건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셀

러가 집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중대한 결함

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판매에 앞서서 자체 인스팩션을 통해

소소한 문제점들을 미리 수리해 바이어에게

셀러 인스팩션 리포트를 제시하고 인스펙션

전에 셀러의 디스클로즈를 바이어에게 전달

한다면 홈 인스팩션 컨틴전시로 인해 중단 되

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셀러스 마켓이라도 셀러가 가격을

너무 비싸게 내놓게 될 경우에는 판매의 걸림

돌이 된다. 마켓에 너무 높게 나온 주택은 바

이어의 흥미를 잃게 만들고 감정에도 문제가

생겨서 클로징까지 못 갈 수가 있다.

주택 판매 가격을 적당한 시세로 내 놓으면

오히려 여러개의 오퍼가 들어와서 경쟁을 시

킬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

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나오는 집은 없고 아직 바이어들은 많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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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지

만, 여유를 가지면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풀립니다. ●금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

으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애정: 구관이 명관입니다.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 4일 길일. 3, 5일 주의.

쥐띠 |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운수: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으니 누군가는 불만이 생

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금전: 큰 소득을

바라면서 욕심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애정: 혼돈의 계절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

로 움직이고 있으니 자신도 제어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8, 5일 길일. 1, 4일 주의.

소띠 |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수: 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

로 돌아갑니다. ●금전: 추진해오던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자금 사정

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도 보입니다. ● 애정: 우선은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

쪽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상대도 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2일 길일. 28, 3일 주의.

토끼띠 | 믿음을 보여주어야

●운수: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고 싶기 마련입니다. 내가 먼

저 조금만 양보하면 만사가 편해집니다. ●금전: 힘들 것으로 생각

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라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

질 것입니다. ●애정: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

이 많아지는 것만큼 두 사람의 사이의 간격도 좁혀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 4일 길일. 28, 5일 주의.

범띠 | 공통 관심사를 발견

● 운수: 모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심신에 평화가 찾

아올 것입니다.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겠습

니다. ● 금전: 차츰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금전융통이 수월하게 잘 풀리니 열심

히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 애정: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28, 2일 길일. 1, 4일 주의.

용띠 |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 운수: 예약이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고 움직

이세요. 괜히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이대로 더 유지하

는 것은 무리이니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

니다. ● 애정: 좋았을 때는 그런대로 견뎌낼 수 있었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어지면 더는 참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 4일 길일. 27, 2일 주의.

뱀띠 | 미리 확인하고

● 운수: 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나

주지 않을까 염려하던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 금전: 편한 것에

안주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

이 있고 재물도 들어옵니다. ● 애정: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

이에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 5일 길일. 28, 3일 주의.

말띠 |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이

●운수: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직접 나서서

도움 줄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나가세요. ●금

전: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꼭 써야 하는 물건이 고장 나거나 더는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이미 아문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아무 의미

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일 길일. 1, 4일 주의.

양띠 |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

●운수: 가만히 두면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우울

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남을 믿

고 돈거래를 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절 거래하지 마세요. ●

애정: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5일 길일. 28, 3일 주의.

닭띠 | 기대와는 다르게

●운수: 현재 상황만 가지고 속단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에 비교해서

써야 할 일이 더 많으니 나가는 돈이 많을 것입니다. 급한 순서를 정해서 지출해야

겠습니다. ●애정: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봐줄

자신이 없으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4일 길일. 2, 5일 주의.

원숭이띠 | 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 운수: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바람과 변화의 흐

름이 오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수입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

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그리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3일 길일. 1, 4일 주의.

개띠 | 새로운 바람과 변화가

● 운수: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나 나가는 것도 많을 때입니다. 지금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합니

다. 같이 다니는 사람 때문에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3일 길일. 2, 5일 주의.

돼지띠 |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문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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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특수

부대 출신들의 서바이벌 대결이 더욱 강

력해져서 돌아왔다.

채널A 예능 '강철부대' 시즌2 연출을

맡은 이원웅 PD는 22일 열린 온라인 제

작발표회에서 "시즌1에서는 육군과 해

군만 보여드려서 반쪽짜리 강철부대였

다"며 "이번에는 공군과 국군정보사령

부까지 모두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9시 20분 시즌2가 처음으로

방송되는 '강철부대'는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

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화제가 됐다.

시즌1도 연출한 이 PD는 "특수한 프로

그램인데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서 행복한 부담을 많이 느꼈다"며 음악

이나 스포츠 프로와는 다르게 몰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했고,

시즌1보다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만들었

다"고 말했다.

시즌2에는 지난 시즌 활약한 특수전사

령부, 해병대수색대, 제707특수임무단,

해군특수전전단(UDT), 군사경찰특임

대(SDT), 해군 해난구조전대(SSU)와

함께 신규 부대인 특수탐색구조대대

(SART), 국군정보사령부특임대(HID)

가 참가한다.

이 PD는 "베일에 싸인 국군정보사령

부는 섭외 1순위였는데, 언론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시즌1 때 출연이 불발됐다"

며 "이번에 최정예 8개 부대가 완성된 것

을 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즌1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성주를

비롯해 김희철, 장동민, 김동현, 최영재

가 MC로 다시 뭉쳤으며 아이브의 안유

진이 새롭게 합류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에 확진된 김성주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서 지금 강철 체력"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오디션이나 서바이벌 프로를 많

이 진행해본 경험자로서 가장 잘되는 시

즌이 두 번째"라며 "시즌2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펼쳐진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라

고 설명했다.

이 PD는 "강철부대는 정말 많이 찍는

데 방송에는 조금만 나간다"며 "편집에

서 버려지는 장면이 많은데, 이번에는 재

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유튜브 콘

텐츠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철부대2' PD "공군·정보사령부 합류로 최정예 부대 완성"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예능

인부터 배우까지 각 분야 여자 스타들이

농구로 하나가 됐다.

개그우먼 송은이는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JTBC 예능 '언니들이 뛴다-마녀

체력 농구부'(이하 '마녀체력 농구부')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자분들도 밖으로

뛰쳐나가 농구를 하고 싶어질 것"이라

고 프로그램 매력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첫선을 보인 '마녀체력 농

구부'는 운동을 멀리했던 송은이, 장도

연, 고수희, 임수향, 옥자연, 별, 허니제

이, 박선영 등이 처음으로 농구에 도전

하는 모습을 그린다.

첫 방송에서는 멤버 8명과 문경은 감

독, 현주엽 코치, 팀 매니저 정형돈이 처

음 만나 팀을 결성하고, 평균나이 9.9세

의 유소년 농구팀과 경기를 예고했다.

'마녀체력 농구부' 멤버들은 저마다

다른 표현으로 농구에 대한 진심을 밝혔

다.

woojin0630@yna.co.kr

10/29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마녀체력 농구부' 송은이 "모두 뛰쳐나가 농구하고 싶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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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2/11

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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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左翼이니 우익右翼이란 말

이 있다. 그닥 낯선 말은 아니다.

오랫동안 좌左와 우右라는 말과

더불어 쓰였고 귀에 익었기 때문

이다. 덧붙여 중도란 말도 있었다.

중도우익이며 중도좌익이라는 거

다. 그러나 우리 어른세대에게 좌

익이란 말은 살벌했다. 입에 올리

기에 거북한 단어이기도 했던 거

다. 

소설가 김훈의 말이다. 우익삼

락右翼三樂. 우익에겐 세가지 즐

거움이 있단다. 세금을 내는 일이

첫째요, 아들 군대에 보내는 것이

둘째이며, 질서를 지키는게 세번

째 낙이라는 거다. 말이야 거창한

듯 하다만, 소박하다. 그래서 그런

가. 우익은 쉽게 티가 나지 않는다

. 좌익은  목소리 높여 구호를 우렁

차게 외쳐댄다. 요즈음도 그런가

그건 모르겠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보스톤한

인교회 올해 표어 이다. 부흥이란

단어에 내스스로 놀랐다. 오래전

에 자주 듣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어려운 비상시국에 교

회는 교회대로 뭔가 엇갈려 있고

어수선하다. 그럴적에 본래모습으

로 원상회복되었으면 한다는 바램

일터. 

옛적 한국 신문기사를 찾아 읽

었다. 부흥 5개년계획. 부흥이란

말이 새삼스럽다. 몇줄 옮겨 적는

다. 식량증산이 첫째요, 생필품 확

보가 둘째이다. 또한 전기시설 복

구와 수출산업 진흥이 뒤를 잇고,

토목시설과 일반주택의 복구건설

로 마감한다. 참 오래된 이야기 이

다. 

한국에서 부흥부復興部라는 정

부부처도 있었다.  경제부흥에 관

한 일을 하던 중앙 행정기관이라

했다. 육십년대 초반인데, 이름의

영문번역도 재미있다.  Ministry of

Reconstruction쯔음 될테니 말이

다.  Revival 은 아닐테지만 부흥

부는 곧 건설부로 개편/개칭 되었

다고도 했다. 

그즈음 일게다. 한국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적이다. 항공편

을 얻기가 난감했단다. 비용도 비

용이다만, 민항기를 얻어 타야 했

다던가. 전용기는 물론 직항直航

도 없으니 도쿄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는 거다. 체면은 둘째치고 곤

란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터. 

이 역시 격세지감이다. 한국에

선 대통령 전용기를 바꿔 새로 장

만했단다. 한편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부인과 동반순방이

구설수에 올랐다. 뒷말은 무성한

데, 구닥다리 농담이  Revival 될

것인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

서 (하박국 3:2)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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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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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에 人間이 산다

늘 버겁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일

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 뭘까. 인

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또 무엇일까. 문

득,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중앙에 서 있

는 나를 발견한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

디가 어떤 이에게는 희망과 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절망과 좌절 그리

고 비수로 꽂히기도 한다. 물론, 건너간

말에 큰 의도나 뜻이 있을 리 없다. 사람

이 사는 일상에서 주고받는 그런 일상적

인 얘기일 뿐이다. 삶에 지쳐 넋두리 삼

아 던지고 받아주는 그런 무심한 듯 무심

하지 않은 일상의 대화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라는 문

이 하나 달렸다는 생각을 한다. 나의 마

음은 이런 색깔과 모양으로 상대에게 전

해주었는데, 받아들이는 이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저런 색깔과 모양으로 받아들이

는 일이 뜻밖에 많다. 요즘 젊은 아이들

의 표현을 빌리자면 '황당하다'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서로 마주한 얼굴로 앉

아 얘기한다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수

는 없다. 또한, 살아온 삶의 색깔이나 모

양도 모두가 다르다. 좋아하는 취미나 기

호도 모두 다르고 신앙의 색깔과 모양도

생각하는 사상이나 문화 철학의 부분도

감이 잡히지 않을 만큼 다른 이도 많다.

다른 것 속에서의 조화는 쉽지 않지만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 가끔 남편과 가

깝게 지내는 부부들이 만남을 가진다. 각

양각색의 부부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

어 내는 삶의 모습은 희망이다. 서로 어

울리지 않을 듯싶은 사람들이 어찌 그리

잘 어울려 재미있는지 모른다. 서로 다른

얼굴의 표정만큼이나 삶의 색깔이나 모

양도 다양하다. 살아온 인생 여정의 굴곡

의 높낮이만큼이나 각자의 삶의 등선이

보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있는

것이다. 서로 세워주고 받쳐주고 밀어줄

수 있는 등받이처럼 편안하고 믿을 수 있

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어제의 감사

이고 오늘의 행복이고 내일의 희망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야 더욱이 남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사람 사는 집이야 걸

어잠그고 살면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야 걸어잠글 수 있을까. 혹여, 닫아 놓은

마음의 문이 있다면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에 많은 마음을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내

가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도 나를 믿

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때로는 남보

다 가족들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

아 놓고 열지 않는 이들도 많지 않은가.

때로는 부부 사이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

서로 겪는 고통도 있을 테고, 부모와 자

식 간에도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

아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종

종 있다.

살면서 마음과 마음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축복이다. 또

한, 삶 가운데 좋은 친구이고 인생의 동

지가 될 수 있다. 서로 격려해줄 수 있고

염려해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

이에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은 그 사이에서는 서로 지켜야 할 기본 예

의가 있어야 한다. 가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각자 다른 남남들

이 모여 우리로 만나는 일에서 서로 존중

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일

보다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맞아준다면 이미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

진 것이리라.

삶의 생활이 힘들수록 마음의 문 열기

도 어려운 일이다.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기에 건너오는 말 한마디에도 발끈 화

를 내기도 하고 가슴에 담아두기도 한다

. 결국, 담아 놓았던 남은 화가 독이 되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생활이 어

려울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건강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가 아닌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고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소통의 길을 터놓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길을 열

어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가 사는 문

이 人間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과 사

람 사이였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한담객설閑談客說: 부흥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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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로 병원 찾는 환자 40만, 증상 심하다
면 치료가 우선

갱년기는 중년 여성들이 겪는 큰 고민 가

운데 하나다.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

함을 겪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치료 자세

를 갖는 게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갱

년기 증상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갱년기는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발

생하는 신체적인 변화를 말한다. 남녀 모두

에게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갱

년기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월경이 없어지는 폐경을 맞이하

게 되며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신

체적, 정신적인 변화 나타난다. 사람마다 차

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40대 후반에서 50

대 중 후반에 걸쳐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갱년기(질병코드 N951) 장애로 의료기관

을 찾은 환자 수는 39만 352명으로 집계됐다

. 매년 약 40만 명의 환자가 갱년기장애로 치

료를 받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환자 수

가 23만 3,018명으로 전체 환자의 60%를 차

지하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60대 환자

는 9만 7,54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40대

환자가 5만 5,1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갱년기 증상의 원인은 여성의 생식기관

인 난소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 난소에서 생

성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

스테론은 월경을 조절하고 뼈 건강을 유지

하는 등 여성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하지만 이 같은 여성호르몬이 노화로 인해

생성과 분비가 줄어들면서 몸 상태의 변화

가 느껴지게 된다.

갱년기는 폐경을 전후로 일정 기간 이어

진다. 보통 마지막 생리 이후 1년간 생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폐경이라고 한다. 갱

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 중 하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끈거리

는 안면홍조다. 얼굴 외에도 목, 머리, 가슴

부위까지 열감이 나타나며 이유 없이 식은

땀이 흐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밤에는 쉽게

잠이 들지 못하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정서

가 변하기도 한다. 또,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뼈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

지게 되고 근육과 뼈에 통증이 자주 발생하

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의 높은 기온 차

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겨울철 빙

판길 낙상사고 역시 뼈가 약해져 있는 갱년

기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겨울철 외출 시에는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 몸이 느

끼는 실내외 온도 차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

직하다.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

히 하는 것은 낮아진 골밀도를 대체해 골절

같은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다.

세란병원 산부인과 서은주 과장은 "갱년

기 증상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나게 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이라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

요하다"며 "치료로는 호르몬 대체 요법이 주

로 진행되는데 갱년기로 인해 발생하는 증

상들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추운 겨울 두드러지는 갱년기 증상

은 불안감과 우울감 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

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며 "폐경과 갱년기는 누구나 경험하는 과정

이므로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는 자세가 갱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

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겨율철이 되

면 더 불편해지는 갱년기에 대해서 휴람 의

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산부인과 서 은주 과

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겨울철에 더 불편해지닌 갱년기”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
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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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에 식은땀은 '주룩',
겨울철 더 불편해지는 
'갱년기' 증상은?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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